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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프란시스코 데 사베드라 이 산그로니스

 (Francisco de Saavedra y Sangronis c. 1798)

프란시스코 고야 (Francisco Goya 1746 - 1828)

(캔버스에 유채 196 cm x 118 cm 런던 코톨드 갤러리)

아이오와 시다 래피즈 미술관

프란시스코 데 사베드라 이 산그로니스는 18세기 스

페인의 고위 관료이자 군인으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

쿠바에서 활동하며 영국의 패배를 이끌어내는데 초석

을 깔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. 1780년 쿠바에 파견

되는 과정에서 영국군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자 사

베드라는 상인으로 가장하여 영국령 자메이카로 숨

어 들었다. 그곳에서 항구, 방어 시스템 등을 면밀히 

관찰하며 이후 스페인의 침공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

공한다. 사베드라는 1780년 그의 일기에‘현재 고려

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총체적으로 주의를 기울

여야 하는 정치 문제는 아메리카 혁명이 인류에게 몰

고 올 대격변에 대한 것이다’라는 예언에 가까운 말

을 남겼다. 

사베드라의 초상화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

처음 보았다. 화려한 예복 차림을 한 중년 남자의 초상

화였는데 은빛에 가까운 금발 머리카락과 매우 대조

되는 날카로운 검은 눈동자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. 그 

사베드라의 초상화가 적국이었던 영국 런던 코톨드 갤

러리에 걸려 있어서 또 한 번 기억에 남게 되었다. 

초상화가 그려질 무렵은 화가 고야가 스페인 궁정화

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다. 사베드라는 막 국무

장관이 되었고 그의 절친이자 동지였던 가스파르 데 

호베야노스는 재무장관으로 취임해서 호베야노스가 

고야에게 둘의 초상화를 주문했다고 한다. 

고야는 초상화 주인공의 성격과 개성을 파악해서 그

림 속에 정확히 묘사해 내었다. 똑같이 책상에 앉은 모

습이지만 턱을 괴고 고민에 빠져 있는 호베야노스와 

달리 사베드라는 서류를 읽고 결정을 내렸다는 듯 단

호한 표정으로 검은 눈동자를 부릅뜨고 있다. 어두운 

배경 속에 푸른 비단옷과 양말이 서늘하게 빛을 내며 

인물의 내면을 반영하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당시 스

페니쉬 분위기와는 상당히 멀다. 정돈과 단정함을 추

구해서‘영국 스타일’에 가까웠던 사베드라의 취향에 

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따른다.

주도면밀하게 적의 패배를 이끌어냈던 스페인 군인

의 초상화가 2 백여 년 후에 적국의 수도 미술관에 걸

려 있는 것을 보며 감회가 깊었다. 역사는 흘러 갔고 사

람도 사라졌지만 그림은 여기 남았다는 생각에 한동

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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